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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찰정원의 의미 부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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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Japanese temple gardens are not merely ornamental landscapes but 
three-dimensional visualizations of Buddhist doctrines and world views, and spaces for religious practice and 
contemplation. Focusing on temple gardens constructed from the Asuka to the Edo period, the research examines chisen 
(pond) and karesansui (dry landscape) gardens that the author personally surveyed. Through textual analysis of Pure 
Land scriptures, the Avataṃsaka Sūtra, the Vimalakīrti Sūtra, the Abhidharmakośa, Japanese garden treatises, and raigō 
iconography, combined with on-site investigation, the paper classifies the patterns by which symbolic meanings are 
imparted to temple gardens and analyzes their modes of expression.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major types. First, 
meanings are attributed to individual elements such as lotus ponds, bridges signifying the crossing to the other shore, 
Isles of the Immortals and Penglai islands, crane-and-tortoise compositions, Ryūmonbaku waterfalls symbolizing 
enlightenment, and heart-shaped ponds that materialize the doctrine that “all phenomena are produced by mind alone.” 
Second, meanings are generated through the configuration of elements, including white gravel forecourts expressing 
emptiness, stone-and-azalea compositions derived from Amida raigō paintings, dry seas of suffering with boat stones, 
and deliberately incomplete stone arrangements informed by wabi aesthetics. Third, numerical schemes drawn from 
Buddhist cosmology and East Asian numerology—such as triadic stone groupings, Sumeru and the Eight Mountains 
and Seas, 7-5-3 stone or azalea groupings, sets of twelve stones, and the Seven Gods of Fortune riding a treasure 
ship—embed Buddhist, Daoist, and folk-belief cosmologies into the garden spac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Japanese temple gardens constitute a syncretic symbolic system in which Pure Land and Zen world views intersect 
with Daoist immortality cults, yin–yang numerology, wabi aesthetics, and popular religious beliefs, and they provide 
a basis for future comparative studies with Korean temple gardens and for clarifying the regional identities of East 
Asian Buddhist gardens.

Key Words: Japanese Temple Gardens, Buddhist Gardens, Pure Land Gardens, Karesansui (Dry Landscape Gardens), 
Buddhist Numerical Symbolism

Corresponding author: Hong, Seung Hoon, Adjunct Professor, Divis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Garden Design, Wise Campus, 
Dongguk University, South Korea, Phone: +82-10-7114-7436, E-mail: juckjp@gmail.com



홍승훈 : 일본 사찰정원의 의미 부여 양상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11권 제5호(2025년 12월)� � 355

Ⅰ. 서론

정원은 작정자의 의도를 디자인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과

정을 통해서 조성된다. 특히 종교공간에 조성되는 정원은 그

종교에서 표방하는 교리적․사상적 내용을 주제로 공간적, 조

형적 해석을 통해 3차원 경관으로구현된다. 따라서 불법승 삼

보를 모신 사찰의 정원은 불교 교리와 사상 그리고 불교적 세

계관의 시각적 구현체이며, 수행의 공간이자 사색의 도상(圖

像)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불교는 552년 백제성왕(聖王)이일본긴메이천황(欽明

天皇)에게 불상, 경전, 사리 등을 보내면서 전해졌다(일본서
기). 그 이후쇼토쿠태자(聖徳太子, 574∼622)는헌법 17조에
불교흥륭의 조칙을 포함시켰으며, 삼보(불․법․승)를 경배할

것을 정해서 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야마토의 호류지(法隆寺), 나니와의 시텐노지(四天王寺) 등의

사찰을건립하고, 불교를 통한정치이념을정립하는등불교의

전파를 위해 큰 노력을 하여 불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국가

통합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에 이르렀다(구태훈, 2011).

일본불교의 전개 과정을 보면, 나라시대의 남도육종시대를

거쳐 헤이안시대에 들어서면서 천태종과 진언종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불교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 두 종파는 기도를 통해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헤이

안시대 후기로 가면 내세를 강조하는 정토교가 민간에서 유행

하게되고, 말법사상으로인해고통스러운현실에서도피해극

락정토에 왕생하기를 희망하는 정토신앙이 널리 유포되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가마쿠라시대에 선불교가 도입되고, 무사 중

심의 정치구조가 형성되면서 임제종과 조동종의 선불교가 정

착하게되는데, 선불교는기존의불교와는다른문화를유행시

키며, 무로마치시대에는 선불교와 선종문화가 절정을 이루게

되면서 선문화가 일본문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에도시대에는 막부가 불교를 통제하는 제도화시대를 거쳐 근

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쇠퇴한 불교를 재정비하고 현대불교를

확립하는단계를거쳐오늘에이르고있다(구태훈, 2011; 김승

윤 역, 2012).

이렇게 불교가 도입된 이후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불교계는

다양한변화를거치며발전하였고, 시대마다 유행한종파에따

라정토정원, 선정원등다양한유형의사찰정원이조성되었다.

그러나일본사찰에조영된정원은불교사상과교리그리고조

사들의가르침을주제로삼아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는정

원조성의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지속되었다(홍광표, 2020).

일본 사찰정원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개별 정원의 미학적 특

징을 서술하거나(宮元健次, 2010; 小野健吉, 2004), 특정 작정

가와 양식의 변천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홍광표,

2013; 中田勝康, 2009). 정토정원과 가레산스이정원의 차이, 정

토신앙과 선불교의 사상이 정원에 반영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다수 언급됐으나, 대부분은 사례 소개와 부분적인 상징 해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불교 경전과 신화, 도교 및 민간신앙,

와비 미학 등 서로 다른 사상적 원천을 종합하여, 일본 사찰정

원에서 나타나는 상징 부여 방식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본 사찰정원이 단순한 조경 공간이 아니라, 불교 교리와 세계관을 시각화한 수행․사색의 장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아스카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조성된 사찰정원이며, 공간적 범위는 연구
자가 직접 답사한 치센(池泉)․가레산스이(枯山水) 양식의 정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토삼부경, 화엄경․유마경, 
구사론, 일본 정원론 및 회화 도상을 문헌고찰하고, 현지 답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정원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의
유형과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사찰정원의 의미 부여는 첫째, 연지와 연꽃, 반교와 평교, 삼선도․봉래
도, 학구도․학구석조, 용문폭, 심자지 등 개별 도입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형, 둘째, 방장 전면의 백사, 아미타내영도
도상을 변용한 석조․식재, 고해와 주선석, 불완전한 석배치 등 도입 요소의 구성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유형, 셋째, 
삼존석조, 수미산과 구산팔해, 7․5․3석조, 12지석, 칠복신 보주 등 불교․도교․민간신앙에 기반한 법수(法數)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유형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 사찰정원이 정토불교와 선불교의 세계관뿐 아니라, 도교적 신선
사상, 음양오행, 와비(侘び) 미학, 칠복신신앙 등이질적사상과 미의식이습합된상징체계 위에서형성되었음을확인하였
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한국 사찰정원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정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일본 사찰정원, 불교정원, 정토정원, 가레산스이, 정토신앙, 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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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이러한선행연구의경향과한계를전제로, 일본의

사찰정원이 단순한 조경공간이 아닌 불교적 세계관의 시각화

라는점에주목하여사찰정원의조성을위해어떠한불교적의

미가 공간에 어떠한 양상을 가지고 표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아스카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조성된사찰정원으로한정하였으며, 공간적범위

는일본사찰에조성된정원가운데에서연구자가답사한정원

을중심으로선정하였다. 정원의 양식은치센(池泉) 양식과가

레산스이(枯山水) 양식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사찰정원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세 가

지표현유형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첫번째는연지, 다리, 봉

래도, 학구도, 용문폭, 심자지와같이정원에도입되는 개별요

소 자체에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도입 요소 중심 유형이고,

두번째는방장전면의백사, 석조와식재의조합, 고해와주선

석, 불완전한 석배치와 같이 도입 요소들의 공간적 배치와 상

호관계, 즉 도입 요소의 공간구성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유

형이며, 세번째는삼존불, 수미산과구산팔해, 7․5․3석조, 12

지석, 칠복신등불교․도교․민간신앙에기반한법수(法數)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유형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세 유형은

서로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라 분석을 위한 틀로서, 하나의 교

리나 개념이 도입 요소․공간구성․법수의 여러 층위에서 중

첩되어나타날수있음을전제로한다. 예를들어 도피안(到彼

岸)의 의미는 치센정원에서는 다리라는 개별 도입 요소를 통

해, 가레산스이정원에서는 고해와 배석의 공간구성을 통해 표

현되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중층적 양상을 각각의 장에

서 나누어 고찰한다.

Ⅱ. 도입 요소 중심의 의미 부여 유형과

표현 양상

이장에서는연지, 다리, 섬, 폭포, 심자지등특정도입요소

자체가 불교적 교리나 사상을 직접 매개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시 말해, 개별 요소의 존재 여부와 형식만으로도

그의미가비교적분명하게읽히는사례를도입요소중심유형

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방극락정토, 도피안, 신선의 거처, 장수

와 길상, 득도와 성불, 일체유심조의 여섯 범주로 정리하였다.

1. 서방극락정토

정토사찰의 소의경전인 정토삼부경1)가운데 아미타경에
따르면서방극락정토는우리가사는사바세계에서서쪽으로 10

만 억 불국토를 지난 곳에 있다고 하는 아미타불의 정토를 말

한다. 석가모니는 사리불에게 극락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사고팔고(四苦八苦)의 고통이 조금도 없고, 단지 즐거움이 있

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칠보행수, 연못․누각․연꽃의 장엄,

황금의땅․음악․꽃의장엄, 화신의새․바람․나무의장엄을

통해서 극락세계의 수승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이태원 역,

1995). 따라서 사찰에서는 이러한 장엄을 통해서 극락정토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극락정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엄 가운데에서 가장 많

이 나타나는 것은 연지와 연꽃이다. 연지는 연꽃을 심은 지당

을 말하는 것으로, 아미타경에는 석가모니가 사리불에게 설
하신다음과같은내용이있다. “사리불이여, 또 극락에는칠보

로된연못이있는데, 그가운데에는여덟가지공덕이있는물

로 가득하며, 연못 바닥에는 순수한 금모래가 땅에 깔려 있고,

사방에 있는 계단은 금, 은, 유리, 파려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연못에 피어난 연꽃 가운데에서큰 것은 수레바퀴만 한 데, 푸

른 꽃에서는 푸른 광채가나고, 누런 꽃에서는 누런 광채가 나

며, 붉은 꽃에서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꽃에서는 흰 광채가

나는데 미묘하고 향기로우니라. 사리불이여 극락정토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한편,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관경십육
관변상도(觀經變相圖, 그림 1)로, 고려시대에 그려진 관경변상

도의 내용을 보면 극락정토의 주불인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전

그림 1. 관경십육관변상도, 1323. 일본 지은원 소장
자료:�불교신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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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전면부에연지가있고, 그 연지에연꽃이가득피어있는것

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정토사상이 헤이안(平安)시대 후기(11∼12세

기)부터 가마쿠라(鎌倉)시대에 이르기까지 유행하였는데, 정

토사상에 기반한 정토신앙은 말법사상(末法思想)의 확산에 따

른 사회적 공포를 토대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이에

따라 정토사찰에서는 아미타당(阿弥陀堂)의 건축과 정토정원

의조성이유행을하게된다. 정토사찰의 건축과 정원은 아미
타경에서 석가모니가 설한 내용과 관경변상도에 그려진 내용
을 토대로 조성하게 되며, 정원은 연지가 중심이 되는 도상을

가진다. 따라서연지와연지에피어나는연꽃은정토계사찰로

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 언어가 된다(그림 2).

정토정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토의 뵤도인(平等院, 평등

원)과 죠루리지(淨瑠璃寺, 정유리사) 그리고 요코하마의 쇼묘

지(称名寺) 등이다. 이들사찰을보면, 한결같이본당전면부에

연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 연지에 갖가지 연꽃을 가득 피우

도록하여극락정토로서의의미를부여하고있다. 이것을 보면

서방극락정토의 의미 부여는 본당 전면부에 조성된 연지와 연

지에가득피어난연꽃으로표현되는양상을보이는것이일반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도피안

불교에서는아미타불이주재하는극락정토가서방에위치한

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주존(主存)으로 하는 사찰의

주불당을 연지의 서방에 자리잡게 배치하고, 연지의 동측에서

서측의 주불당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 차안(此岸)의 세계

에서 피안(彼岸)의 세계로 넘어가는 도피안의 의미를 부여하

고 있다(宮元健次, 2016). 그것은 다리가 정토신앙에서 일관되

게 언급하는 현세의 고통을 떠나 아미타불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얻게된다는극락왕생의시각적, 공간적약속을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일본의 정토교사찰에서는 도피안의

의미를 보여주는 다리를 매우 중요하게 조성하는 경향을 보인

다. 대표적인사례는요코하마에있는정토사찰인쇼묘지(称名

寺)의 연지에 가설한 반교(反橋)와 평교(平轎)이다(그림 3).

쇼묘지는 서측에 건축한 본당 앞에 조성한 연지에 섬을 하나

두고, 동측에서섬까지는반교를, 섬에서본당앞까지는평교를

놓아연결하고있다. 한편, 무소소세키(夢窓疎石)가 작정한다

지미(多治見)의 에이호지(永保寺)에도 관음당으로 건너가는

반교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로 조성된 것이다(그림 4).

3. 신선의 거처

신선 사상은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를 거쳐서2) 아스카(飛鳥)

시대에일본에전해지는데, 일본의초기원지유구인아스카쿄아

도엔치(飛鳥京跡苑池)의 남지에서 발굴된 섬은 봉래도를 모티

프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小野健吉, 2004), 일본정원에

서도이른시기에정원의못에봉래도를조성하였다는것을확

인할 수 있다.

조경적측면에서신선사상을보여주는가장좋은방법은신

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성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중국이나 한국에서는신선의 상주하는특별한거처로 삼신산이

그림 2. 뵤도인 봉황당 전면의 연지와 연꽃

그림 3. 쇼묘지의 반교와 평교

그림 4. 에이호지의 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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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선도를 상정하였으며, 일본에서도 이러한 대륙의 전통을

이어받아 신선의 거처를 통해서 신선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못 안에 섬을 두는 전통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다. 중국의

원지는못안에 3개의섬을축조하여중국고대도교전설에나

오는 ‘동해의 삼신산’인 봉래․영주․방장을 상징적으로 표현

한다. 이렇게 원지에 섬을 두는 것은 소위 불로장생을 희구하

는신선사상에바탕을둔것으로한(漢)대 이래위진남북조시

대를 거쳐 당으로 연결되는 원지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였다(홍광표, 2025).

한편, 봉래․영주․방장의 삼선도를 모두 갖추지 않고 봉래

도하나를조성하여신선이사는거처라는의미를부여하는방

법도 있다. 일본 사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봉래도하나로 신

선사상을함축적으로표현하기도하는데, 봉래도가조성된몇

몇대표적인사찰을보면, 교토의난젠지(南禪寺)의탑두인난

젠인(南禪院)의 소겐치(曹源池)에 축조된 봉래도(그림 5), 토

지인(等持院)의 심자지(心字池)에축조된봉래도, 로쿠온킨카

쿠지(鹿苑 金閣寺)의 교코지(鏡湖池)에 축조된 봉래도가 있으

며(川勝承哲와井上博道, 1997), 이외에도많은사찰의못에서

봉래도가 조성된 작례를 살필 수 있다.

이와같이신선이상주한다는삼선도나봉래도를사찰의정

원에 도입하는 양상은 불로불사를 희구하는 도교적 신선 사상

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일본사찰의 정

원은 불교사상과 도교사상이 습합되어 조형원리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장수와 길상

학구도(鶴龜島) 혹은 학구석조(鶴龜石組)는 학과 거북이처

럼장수와길상을상징하는동물의형상을못이나못을상징적

으로 표현한 공간에 조성하여 장수를 기원하거나,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길상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연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학구도나 학구석조는 일본 사찰의 정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학구도는 치센정원에서못안에만드는것이일반

적이고, 학구석조는가레산스이정원에서못을상징적으로표현

한 공간에 돌을 조합하는 형태로 조성하게 된다. 학구도나 학

구석조는대체로쌍으로조성하는경우가많으나, 구도나석조,

학도나 학석조를하나씩조성하는예도있다. 학구도나학구석

조를쌍으로 조성하는것은길상의 조합을 이루기위해서이며,

하나씩조성하는것은그장소에맞는특별한의미를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일본 사찰정원에 도입되는 학구도나 학구석조의 형태를 보

면, 학석조는 날개를 상징하는 수직으로 세운 돌을 몸통돌 좌

우에붙이는형상으로만들고, 구석조는거북의머리가몸통돌

밖으로 쑥 내민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구도나 학구석조는 일본 사찰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조성

되어그 사례가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작례는난젠지 곤치

인(金地院)의본당남쪽에조성한 ‘봉래학구의정’에서찾을수

있으며(그림 6, 7), 에이호지(永保寺) 와룡지(臥龍池)의 학구

도, 죠에이지(常永寺)의 학구도, 사이호지 가레산스이정원의

구석조(그림 8, 9), 타이조인(퇴장원)의 고산수정원에 학구도

형식으로 조성한 학구석조 그리고 엔토쿠인(圓德院)의 학도에

서도 그러한 표현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림 5. 난젠인 소겐치의 봉래도

그림 6. 봉래학구의 정 동측의 구석조

그림 7. 봉래학구의 정 서측의 학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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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수와 길상을 상징하는 학구도나 학구석조가 사찰

의정원에도입된것은장수와극락정토로인도하는길상적의

미를 희구하는 도교적 신선 사상이나 정토사상에 기인한 것이

다. 이것은앞에서보았던삼선도나봉래도를사찰에도입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보인다.

5. 득도와 성불

불교에서는깨달음을통해부처가되는것이최고의목표가

된다. 따라서 스님들은 망상(妄想)과 분별(分別)의 안개를 걷

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如實)에볼 수 있는 경지가될 때까지

수행하는 득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선사들에게 있어

견성성불이라는것은목숨과도바꿀수있는최종의목표가된

다. 일본의 사찰에서는 폭포라는 정원요소를 통해서 스님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폭포는 급경사의 사면에서 낙차를 이루며 떨어지는 물줄기

를말한다. 험준한지형이많은일본에서는자연적으로형성된

폭포가 많았으며, 이러한 자연폭포를 축소해서 정원에 만들었

기 때문에3) 정원에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폭포가 많았다. 한

편, 헤이안시대에 간행된 작정기에는폭포의유형과폭포만
드는 법을 적고 있다(김승윤 역, 2012). 이것을 보면 일본에서

는 일찍부터 정원에 폭포를 도입하였으며, 다양하게 디자인된

폭포를 볼 수 있다.

폭포의 구성을 보면, 물이 떨어지는 중심의 돌인 수락석과

그 좌우에 수락석을 시각적 혹은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협석을

놓게 되며, 수락석의 전면 하부에는 잉어를 상징하는 리어석

(鯉魚石)을 놓는다(김승윤 역, 2012).

일본정원에도입된폭포에는다양한의미가부여되었다. 특히

선종사찰의 정원에 도입된 폭포는 중국 고사인 등용문 설화를

상징적으로 적용한 용문폭(龍門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등

용문 고사는 중국 황하 상류의험준한 여울목인 용문을 잉어가

뛰어넘으면 용이 된다는 것으로, 선가에서는 수좌가 수행해서

깨달음을얻고부처가되는것이곧잉어가하늘로올라가용이

되는것과같은이치로생각하였기때문에선종사찰의정원에서

용문폭의 조성은 매우 중유한 의미가 있다(홍광표, 2020).

일본 사찰의 정원에 도입되는 용문폭은 송나라로부터 도래

한 난케이 도류(난계도륭, 蘭溪道隆)가 창안하여 일본에서는

처음으로가마쿠라의겐쵸지(건장사, 建長寺)에조성하였던석

조형식이다. 용문폭의 작례를 보면, 로쿠온 킨카쿠지의 용문폭

(그림 10)이 대표적인데, 이 용문폭은삼단으로된폭포구조를

하나의 폭포로 상징화한 삼급암 형식으로 물은 삼급암을 통해

서 전면의 리어석으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폭포의

진가는 물이 떨어지는 리어석을 경사지게 놓아 역동적인 자세

를표현한것인데, 기울어진리어석으로물이세차게떨어지면

고기가 물을 헤치고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용문폭이 상징하는 등용문의 의미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홍광표, 2020). 다이고지 산보인의 3단 폭포도 이후의 정

원에조성된용문폭의원형으로작용하였는데(그림 11), 이폭

포는 3단으로 구성된 폭포의 물이 3방향으로 낙하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텐류지소겐치(曹源池)정원의용문폭(그림 12)은 현재는마

른폭포형식을보이고있으나에도시대후기인칸세이(寛政, 관

그림 8. 사이호지 가레산스정원의 구석조

그림 9. 타이조인의 학구석조

그림 10. 로쿠온 킨카쿠지의 용문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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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1年(1799)에 출간된 지리서인 도림천명승도회(都林泉名
勝図会)4)에는 용문폭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용문폭의 석조구성을 보면, 2단의 폭포석조에 1단의 리어석을

도입한 3단폭의 형식을 가진다(홍광표, 2020).

한편, 가레산스이양식의 정원에서도 용문폭이 도입되는 경

향이많은데, 그 원형은무소소세키(夢窓疎石)가 조성한 사이

호지(西芳寺)의 용문폭(그림 13)이다. 그 후 다양한선찰의가

레산스이정원에 용문폭이 조성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다이도쿠

지 다이센인(大德寺 大禪院)에 조성된 정원의 용문폭이 대표

적 작례로, 이 정원에 도입된 용문폭은 잉어가 폭포를 오르는

장면을돌의방향성과높낮이로표현하고있다. 죠에이지(常栄

寺) 정원의용문폭도마른폭포에조성된것으로이곳의리어석

은 폭포 하단부 못에 자리를 잡고 있다.

6. 일체유심조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십지품(十地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절이 전해진다(이운허, 2006). “心如工

畵師 能畵諸世間 五蘊悉從生 一切唯心造(마음은 능숙한 화가

와 같아서 온갖 세계를 그리며 오온 또한 마음에서 생기니 모

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구절에서 마지막 문장인 ‘일체유심조’는 후대 동아시아

불교에서핵심원리로자리를잡게되는데, 일본 사찰에서는이

러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심자지(心字池)’라는 수경관요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유마경(維摩詰經) 권3 ｢불국품｣에는 “心如工畵師

能畵諸五陰 一切世間中 無法而不造(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

는 화가와 같아서, 오온(五陰)5)을 모두 그려낸다(역경위원회,

1985). 이 세상가운데, 마음이만들어내지않는것은없다)”이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또한 일본 선종사찰에서 심자지를 만

들게 된 강력한 근거가 된다.

심자지는못의호안을마음 ‘심(心)’자의획모양으로조성한

것으로이것은불교에서말하는마음(心)의 중요성을조형적으

로보여주기위한목적을가진다. 불교에서마음은세계를만들

어내는 근원이며, 번뇌의 바다를 일으키는 주체이고, 깨달음을

이끌어내는주체이다. 즉, 세계의시작도끝도, 괴로움도해탈도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 요지이다.

일본 사찰에서는 심자지를 조성한 작례가 임제종 묘신지파

의 사찰정원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토지인

(等持院)의 심자지(그림 14)가 대표적이다. 토지인의심자지에

는 세 개의 섬이 있는데, 하나는 묘음각이라고 불리는 누각이

그림 11. 다이고지 산보인의 용문폭

그림 12. 텐류지 소겐치정원의 용문폭

그림 13. 사이호지 가레산스이 정원의 용문폭 그림 14. 토지인 동원의 심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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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봉래도이고, 다른두개는학구도이다. 심자지는동정에

있는못으로이곳은무소소세키가조영한정원이라고하니(川

勝承哲와 井上博道, 1997), 심자지 역시 무소 소세키의 작품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도입 요소의 공간구성을 통한 의미 부여

유형과 표현 양상

앞 장이 연지, 다리, 섬, 폭포, 심자지 등 개별 도입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장에서는 흰 모래와 석조, 석조와 식재,

고해와 주선석처럼 도입 요소들 사이의 거리․위치․비율․여

백이 하나의장면을 이루면서의미를 생성하는경우를 다룬다.

동일한교리가도입요소중심유형과공간구성중심유형에서

서로다른방식으로구현되기도하는데, 도피안의 경우Ⅱ장에

서는 연지 위의 다리를 통해, Ⅲ장에서는 고해를 상징하는 백

사와 배석의 조합을 통해 표현되는 예가 이에 해당한다(표 1).

1. 공과 색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若波羅蜜多心經은줄여서 반
야심경(般若心經)이라하는데, 한자 260자의 본문을 가진짧은

경전이다. 당나라승려현장(玄裝)이산스크리트어로쓰인고대

인도의 불교경전 반야바라밀다(Prajñāpāramitāhṛdaya, 般若波
羅蜜多, Heart Sutra)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관음, 2020. 7).

이 경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

즉시공 공즉시색(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으로

이것은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기에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다”라는 의미의 공사상이다.

일본 사찰의 정원에서 이 공사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의

미가부여되는데, 그중에서도 방장건물전면공간을빈곳으로

두는 표현 양상이 일반적이다. 물론 방장 건물 전면공간에 흰

모래를깔아빈곳으로보이게하는것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
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와 같이 비어 있
다고해서존재하지 않는것이아니라, 인연이 모이게 되면 형

상을 드러내고, 형상은 본래 실체가 고정된 것이 없으므로 공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관음, 2020). 이렇게 빈 곳을 두는 것은

선종사찰에 조영되는 가레산스이양식의 정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선사들이 방장마루에 앉아 참선을 하면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곧색임을관하므로써삼라만상의이치를깨닫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공사상을표현한대표적인작례는다이도쿠지(大德寺) 다이

의미 근거 표현�양상 대표적�작례

서방극락정토 정토삼부경,�관경변상도� 연지와�연꽃

뵤도인�연지

죠루리지�연지

쇼묘지�연지

도피안 정토삼부경 다리
쇼묘지�본당�전면�연지의�반교와�평교

에이호지의�반교

신선의�거처 도교적�신선�사상 삼선도,�봉래도

난젠인�소겐치의�봉래도

토지인�심자지의�봉래도

킨카쿠지�교코지의�봉래도�

장수와�길상 도교적�신선�사상,�정토사상 학구도,�학구석조

곤치인�봉래학구의�정의�학구석조

에이호지의�학구도

죠에이지(常永寺)의�학구도

사이호지의�구석조

타이조인의�학구석조

엔토쿠인의�학도

득도와�성불 중국의�등용문설화 용문폭

로쿠온�킨카쿠지의�용문폭

텐류지�소겐치정원의�용문폭

사이호지�가레산스이정원의�용문폭

죠에이지정원의�용문폭

다이고지�산보인의�용문폭

일체유심조
대방광불화엄경 ｢십지품｣

유마경 ｢불국품｣ 심(⼼)자지 토지인�동정�심자지

표 1. 도입 요소 중심 의미 부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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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인(大仙院) 방장정원(그림 15)과 난센지 곤치인 방장전면의

‘봉래학구의 정(鶴龜蓬萊の庭)’(그림 16) 등을 꼽을 수 있다.

2. 아미타내영(阿彌陀來迎)

아미타내영이란 아미타불이 왕생자(往生者)6)를 극락정토로

맞이하기 위해 혼자 혹은 보살들을 대동하고 서방극락정토로

부터왕생자에게도래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 모습은아미타

내영도(阿彌陀來迎圖)7)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데, 멀리 중국 서북부 돈황지역에 세워졌던 서하(11∼13세기)

에서부터 12∼14세기 고려와 일본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에서

는 아미타불이 내영하는 모습을 그린 내영도상이 크게 유행하

였다(이승희, 2016). 아미타내영도는 주로 감로탱화라고 하는

불화에서 내영의 장면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유형은 여러가

지이다.

아미타내영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아미타불 단독으로

염불수행자를 맞이해 가는 것(아미타독존내영도), 둘째, 아미

타불과 관세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의 삼존불이 와서 맞이

해 가는 것(아미타삼존내영도), 셋째, 아미타불과 25보살이 와

서 맞이해가는 것(25보살내영도), 넷째, 아미타불과 성중이 맞

이해가는 것, 다섯째, 아미타불과 여덟 보살인 관자재보살(관

세음보살), 자씨보살(미륵보살), 허공장보살, 보현보살, 금강수

보살(금강저보살), 만수실리보살(문수보살), 제개잘보살(석가

세존을수양하는제1보살), 지장보살이와서맞이해가는것(아

미타팔대보살내영도), 여섯째, 아미타불과성중은마중을가고,

인로왕보살과 관세음보살이 왕생자를 용선에 태우고 아미타불

에게로 인도해가는 것 등이 그것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아미타내영도를 보면, 고려시대에 제작

된 ‘아미타독존내영도’ 8점, ‘아미타삼존내영도’ 14점, ‘아미타8

보살내영도’ 4점이전해지고있고, 일본의경우일본지온인(知

恩院)에 소장되어 있는 가마쿠라시대에 제작된 ‘아미타25보살

내영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마쿠라시대

의 ‘아미타성중내영도’ 일본 젠린지(禪林寺) 소장 야마고시아

미타도(山越阿彌陀圖), 쇼보지(正法寺) 소장 ‘아미타내영도’,

고야잔(高野山) 소장의 12세기 작품 ‘아미타성중내영도’가 대

표적이며, 서하시대(13세기)에 그려진 ‘아미타삼존내영도’(러

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 소장)이 전해지고 있다(김정희, 2019;

지미령, 2025).

일본 사찰에서는 이러한 아미타내영도의 도상을 정원으로

조영한 작품이 2곳의 정토사찰에 있는데, 하나는 지온인의 ‘25

보살의정’이고다른하나는즈이오인(瑞応院, 서응원)의 ‘낙자

의 정(楽紫の庭)’이다.

지온인의 ‘25보살의정’(그림 17)은 지온인에소장되어있는

일본 국보 ‘아미타25보살내영도’를 디자인모티프로 삼아 작정

한것이다. 이 정원은 아미타여래가 25보살을대동하고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내영도의 도상을 석조와 왜철쭉으로 구성한 것

으로, 석조는 아미타여래와 25보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 왜철쭉은 구름을 표현한 것이다(홍승훈, 2025).

한편, 즈이오인의 ‘낙자의 정’(그림 18)은 ‘아미타성중25보살

내영도’의 도상을 모티프로 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 작정가

시게모리미레이(重森三玲)가 작정한것이다. 이 정원은석조와

이끼를 조합한 구성을 보이는데, 그 구성을 보면 중앙의 거석

(2.3m)이 아미타여래이고, 좌측으로 관세음보살을 포함한 보살

그림 15. 다이센인 방장정원

그림 16. 곤치인 봉래학구의 정 그림 17. 지온인의 25보살의 정



홍승훈 : 일본 사찰정원의 의미 부여 양상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11권 제5호(2025년 12월)� � 363

과 수행자를 상징하는 17석, 우측으로 대세지보살을 포함한 보

살과 수행자를 상징하는 17석이 있어 총 35개의 입석을 사용하

였고, 아미타여래와 보살 및 수행자들이 타고 내려오는 구름은

축산에이끼를심어표현하였다(中田勝康, 2018). 시게모리미레

이의 가레산스이 정원 양식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는 홍승훈과

이혁재(2024)와 홍승훈과 이은경(2025)을 참조할 수 있다.

3. 고해와 도피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은반야의큰지혜로고통의바다를
건너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앞의

Ⅱ장에서 보았듯이 치센양식 정원에서는 연지 위의 반교․평

교가 도피안의 의미를 직접 매개하는 도입 요소로 기능한다.

이에 비해 가레산스이양식의 정원에서는 흰 모래나 자갈을 깔

아 고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현상

을상징적으로보여주거나, 흰모래에파도문양을새기고그곳

에 배 모양의 돌(舟石)을 놓아 배를 타고 풍랑을 헤치며 고해

를 건너는 표현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이 절에서 다루는 도피안은 개별 도입 요소라기보다는 고해를

상징하는 바다와 주선석이 만들어내는 공간구성에 초점을 둔

유형이다.

이러한 양상으로 고해를 건너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는 의미

를부여하는작례로가장대표적인것은거친물결을헤치며배

를타고피안의세계로넘어가는표현양상을보여주는다이도

쿠지다이센인(大德寺大仙院, 대덕사대선원, 그림 19)의 가레

산스이정원이다. 한편, 텐류지(天龍寺, 천룡사)의 탑두인 호곤

인(宝厳院, 보엄원, 그림 20)의 정원에서는검정색난석을깔아

고해를표현하고그곳에주선석을띄워고통의바다를작은배

에 의지해서 건너는 중생들의 고난극복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4. 불완전성

와비는 덜 완벽하고 단순하며 본질적인 것을 뜻하는 말로

한적한 가운데에서 느끼는 정취, 소박하고 차분한 멋, 또는 한

거(閑居)하는 상태를 말하는미적감각이다. 이것은 화려한것

보다는 소박하고 투박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일본 특유의

미의식으로 이러한 미의식은 고즈넉하고 절제된 그리고 불완

전한 것에서 미적 가치를 찾는 데 주목하였다(구태훈, 2012).

와비에서추구하는미의식은일본의다도문화와정원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 사찰에 많이 조성된 가레산스

이정원의 작정에 있어서 비대칭, 불규칙, 불완전과 같은 의미

부여를 한 여러 가지 작례들이 보인다. 그중에서도 료안지(龍

安ㄴ寺)의 석정은 담장과 건물로 둘러싸인 공간에 흰 모래를

깔아 바다를 상징하고 그곳에 15개의 돌을 놓아 바다에 떠 있

는 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15개의 돌이 어느 곳

에서봐도완전히보이지않는작법을동원하여불완전성을표

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선불교의 ‘불립문자

(不立文字)’, 즉깨달음은글이나말로전할수없고, 오로지마

음으로 깨우쳐야 한다는 가르침이나, 견성성불(見性成佛), 즉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선수행의 궁극적

그림 18. 즈이오인의 낙자의 정 그림 19. 다이도쿠지 다이센인의 고산수정원

그림 20. 호곤인 정원의 고해와 주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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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표와 연결된다(표 2).

Ⅳ. 법수를 통해 부여된 의미

1. 삼존불(三尊佛)

불교에서는 특정 숫자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특히많다. 예를들면세가지보물(三寶), 부처본성의

세 가지 형태(三佛性), 세 가지 형태의 지혜(三智), 중앙의 부

처와 좌우 협시보살로 조합된 삼존불 등이 그것이다(김승윤

역, 2012). 삼존불의 구성은 주존불에 따라서 좌우협시보살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구성 형태를 보면 석가삼존은

석가여래가 중앙에 있고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협시하게 되

며, 약사여래가 주불일 경우에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협시

하게되고, 아미타삼존은아미타여래가주불이고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게 된다(野村勘治, 2015).

일본 사찰의 정원에서는 삼존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삼

존석조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삼존석조를 도입하

는 이유는 단순히 조형적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불교 교리

와 수행, 신앙 체험을공간적으로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즉, 정

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수행자와 참배자가 깨달음을 직관적으

로 체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삼존석조는많은사찰에도입되고있는데, 대체로중앙의여

래석은크고높게배치하고, 그좌우의협시보살석은여래석보

다는 낮고 작은 돌을 부등변삼각형태로 배치한다. 일본에서는

삼존석을바로선돌을쓰는수직삼존(立三尊)과낮고넓은돌

을 쓰는 수평삼존(橫三尊)으로 구분한다(김승윤 역, 2012).

삼존석조의 작례는 여러 사찰에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사

이호지의 삼존석(그림 21)은 후대에 킨카쿠지, 다이고지 산보

인등에도입한삼존석조의원형이라는측면에서의미가큰수

평삼존석이며, 호곤인의삼존석조(그림 22)는 수직삼존석의형

태이다. 그밖에도일본사찰의정원에서는여러곳에서삼존석

을 도입한 작례를 살필수 있는데, 도후쿠지 고묘인(東福寺光

明院, 동복사 광명원)의 파심정(波心庭)에 도입된 삼존석조나

다이고지 산보인(醍醐寺 三宝院)정원의 등호석(藤戸石)과 좌

우협석으로 구성되는 삼존석조도 그중의 하나이다.

2. 수미산과 구산팔해

수미산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상상하는 산으로 세계의 중심

에우뚝솟은성스러운산이다. 구사론(俱舍論)에적힌수미
산의구조를보면, 허공에떠있는풍륜, 그 위에수륜, 한층더

의미 근거 표현�양상 대표적�작례

공과�색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여백의�흰�모래
다이도쿠지�다이센인�방장정원

난센지�곤치인�봉래학구의�정

아미타내영 아미타내영도 돌+왜철쭉�혹은�이끼
지온인의� 25보살의�정

즈이오인의�낙자의�정

도피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흰�모래+배�모양돌
다이도쿠지�다이센인의�가레산스이정원

텐류지�호곤인의�가레산스이정원

불완전성
와비미학

선불교의�불립문자,�견성성불
흰�모래+돌 료안지�석정

표 2. 도입 요소의 공간구성을 통한 의미 부여 유형

그림 21. 사이호지의 삼존석조(수평삼존)

그림 22. 호곤인의 삼존석조(수직삼존)



홍승훈 : 일본 사찰정원의 의미 부여 양상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11권 제5호(2025년 12월)� � 365

위에 금륜이 있고, 수미산은 금륜의 중심에 팔만유순(1유순=

약 7km)의높이로우뚝서있다. 정상에는제석천이사는궁전

이있으며, 산허리에는제석천을섬기는사천왕이거주한다. 수

미산의 주변에는 8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있으며, 최외연의

바다에 있는 한 개의 섬에 인간이 거주한다. 수미산을 중심으

로 하는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의 구조를 ‘구산팔해’라고 부른

다. 이구조는불교세계에서우주를구성하는최소단위이다. 수

미산의 세계관은 원래 고대 인도신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도

신화에서는수메르산이라고부른다. 중국불교에서는신선사상

과 혼합하면서 발전해 많은 예술품의 모티프가 되었다(野村勘

治, 2015).

일본 사찰의 경우, 가레산스이정원에 있어서 수미산과 구산

팔해를 표현한 석조가 수미산석조이다. 이것은 중앙 후면부에

키가 큰 돌을 놓아 수미산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주변으로 수

미산을 둘러싸도록 돌을 배치해 8개의 산을 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바다는명확하게구분하는것이아니라, 백사나이끼를

심어팔해를상징하도록연출한다. 셋슈가작정한마스다(益田,

익전)의 만부쿠지(萬福寺, 만복사)정원(그림 23)이 대표적인

작례이다.

3. 753석조

1.3.5.7.9의 홀수는 음양오행설에서 경사스러운 수(陽數, 양

수)로여겨진다. 여기에서 1과 9를제외한 3,5,7은 여러가지축

하의식에사용되는양상을보이는데, 정원에도입되는 753석조

도같은의미를가지고조성된다. 정원에서는 15개의돌을 7․

5․3 세 개의 군으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 되

고있으며, 이것은전체적으로조화를취하기위함이다(小野健

吉, 2004).

753석조의 작례를 보면, 다이도쿠지 방장정원의 동정에 배

치한 753석조가 특히 유명하다(그림 24). 한편, 쇼덴지(正伝寺,

정전사) 본당 전면에 조성한 정원에는 흰 모래를 깔고 후면부

에왜철쭉을남쪽으로부터 7․5․3으로모아서심었는데, 이것

또한 753석조와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것이다(그림 25). 사중

에서는 돌을 운반하기 힘들어서 왜철쭉을 사용하였다고는 하

나, 이 정원이 고보리 엔슈의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

분히의도적인작법이었던것으로보인다. 고보리엔슈는가레

산스이양식에서 돌을 사용하지 않고, 왜철쭉을 사용하는 작법

을 다른 정원에서도 적용한 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례가

라이큐지(頼久寺)정원과다이치지(大池寺) 정원이다(홍광표와

최미영, 2018).

4. 12지

십이지(十二支)는 동아시아의율력체계에서사용되는간지

(干支)에서 뒤쪽에 붙는 열두가지인데, 앞에 붙는 십간(十干)

이 하늘을 의미한다고하여천간(天干)이라고 하고, 뒤에붙는

십이지(十二支)는 땅을 의미한다고 하여 지지(地支)라고 부른

다. 십이지(十二支)는 원래 중국의 율력에 사용하거나 순서를

나타낼때사용하던 12가지글자였으나, 한나라때부터각각의

지지에해당하는동물이연관되었다. 이렇게 각 지지에해당하그림 23. 만부쿠지정원의 구산팔해

그림 24. 다이도쿠지 방장정원의 753석조

그림 25. 쇼덴지 본당정원의 753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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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물이 붙은 것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인도에서 들어온 12

수의 영향을받은것으로언제부터해당동물을의미하게되었

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본 사찰에서 12지를 통해서상징적의미를부여하는경우

는 많지 않으나, 호곤인(宝厳院, 보엄원)에 조성된 가레산스이

정원에서는 난석을 깔아놓은 고통의 바다에 12개의 돌을 배치

하여 12종의동물이고해를헤엄쳐건너차안의세계에서피안

의 세계로 건너가는 모습을 연출해 놓았다(그림 26).

5. 칠복신

칠복신(七福神)은 중세 이후 일본의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

은 행복, 장수, 재물, 풍요를 가져오는 복신(福神) 7위를 말하

는것으로일본각지의절이나신사에서다양한형태로친숙하

게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찰에서 칠성신이나 북두

칠성을숭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있다(나무위키).

칠복신의 기원은인도 불교, 중국 도교, 일본 토착신 등으로

일종의 신불습합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칠복신이

불교 경전인 인왕경(仁王經)의 한 구절인 ‘칠난즉멸 칠복즉

생(七難即滅 七福即生, 일곱 가지 재난은 즉시 사라지고, 일곱

가지 복은 즉시 생긴다)’에 근거한다는 설도 있다.

칠복신을 사찰에 도입할 때는 칠복신 각각의 형태를 가진

석상을 만들거나, 칠복신 형태의 작은 인형을 만들어 일정한

공간에 놓아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사찰정원에 도입하는 경

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에도시대의 사찰인 교토의 다이치지

(大池寺) 정원에는 왜철쭉을 군식하여 배 모양을 낸 보주(宝

舟)에 왜철쭉 7그루를 강전정해서 상징적으로 모양을 낸 칠복

신이 승선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칠복신신앙을 상징적으로 표

현하고 있어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27, 표 3).

Ⅴ. 결론

본 연구는 일본 사찰의 정원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

고, 그러한 의미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어떠한 양상을

가지고 정원에 표현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연구의결과일본사찰정원에서는도입된요소를통해서의

미를부여하는유형, 도입된요소들의공간구성을통해서의미그림 26. 호곤인 12개의 돌

그림 27. 다이치지 정원의 칠복신

의미 근거 표현�양상 대표적�작례

삼존불 불교교리와�세계관 삼존석조

사이호지의�삼존석조

로쿠온�킨카쿠지의�삼존석조

다이고지�산보인의�삼존석조

호곤인의�삼존석조

수미산과�구산팔해 구사론 수미산석조+8개의�석조

이끼와�모래
만부쿠지의�수미산석조와�구산팔해상징

753석조 음양오행설,�일본의�전통민간신앙 7개의�돌�혹은�왜철쭉
다이도쿠지�방장정원의� 753석조

쇼덴지�본당전면정원의� 753식재

12지 동아시아의�율력체계 12개의�돌 호곤인�가레산스이정원의� 12지석

칠복신
인도�불교,�중국�도교,�일본�민간신앙

인왕경
7그루의�나무와�

군식해서�조형한�보주
다이치지의�보주와�칠복신

표 3. 법수를 통한 의미 부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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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는 유형, 법수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유형 등 세

가지 표현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도입 요소를 통해서 부여된 의미는 서방극락정토,

도피안, 신선의 거처, 장수와 길상, 득도와 성불, 일체유심조의

여섯 가지였으며, 그러한 의미는 각각 정토삼부경과 관경변상

도, 정토삼부경, 도교적 신선 사상, 도교적 신선 사상과 정토사

상, 중국의 등용문설화, 대방광불화엄경과 유마경을 근거
로하고있었다. 표현양상은연지와연꽃, 다리, 삼선도와봉래

도, 학구도, 용문폭, 심자지 등 개별 도입 요소의 형식과 존재

여부를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두 번째, 도입 요소의 공간구성을 통해서 부여된 의미는 공

과 색, 아미타내영, 도피안, 불완전성이었고, 그것들의 근거는

각각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아미타내영도｣,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 와비미학그리고선불교의사상적기반으로작용하
는 불립문자와 견성성불이라는 경구였다. 그러한 의미들은 방

장앞여백의흰모래, 석조와왜철쭉․이끼의조합, 흰모래와

배모양의돌, 흰모래와돌의비대칭배치를통해공간전체의

구성으로 표현되었다.

세 번째, 법수를 통해서 부여된 의미는 삼존불, 수미산과 구

산팔해, 753석조, 12지, 칠복신이었고, 그것들의 근거는 불교교

리와세계관, 구사론, 음양오행설과일본의전통민간신앙, 동
아시아의 율력체계, 인도 불교와 중국 도교․일본 민간신앙이

었다. 표현 양상은 삼존석조, 수미산석조와 8개의 석조 그리고

이끼와모래, 7개의돌혹은왜철쭉, 12개의돌, 7그루의강전정

한나무와보주(宝舟) 등숫자와군집을통해드러나는패턴으

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유형은상호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라 하나의정

원 장면 안에서 중첩되는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봉래도는

섬이라는 도입 요소 자체가 신선의 거처를 상징하는 동시에,

삼선도처럼섬의수를셋으로조성할경우법수의의미가함께

작동한다. 도피안의 경우에도 치센정원에서는 연지 위의 반

교․평교라는 개별 도입 요소를 통해 표현되지만, 가레산스이

정원에서는 고해를 상징하는 백사와 주선석의 공간구성이 같

은 교리를 환기한다. 또 삼존불은 법수에 속하는 개념이지만,

실제 정원에서는 삼존석조의 스케일․높낮이․배치 간격과 주

변백사의여백이결합되어공간구성유형의성격을동시에띤

다. 따라서 일본 사찰정원의 상징체계는 도입 요소․공간구

성․법수가 서로를 보완하며 중층적으로 의미를 중첩시키는

구조를 가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일본 사찰정원에서의미부여방식이이처럼강하게발달한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정토교와선불교모두관상(觀想)과수행을중시하

는전통을가지며, 극락정토나 공(空)의 세계를 시각적으로떠

올리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정토계 사찰정원은 관경변상도

와 아미타내영도에서 제시된 극락정토의 이미지를 연지․연

꽃․다리․보살군의 석조로 실체화함으로써, 신도와 수행자가

정토의 장엄을 눈앞에서 경험하도록 고안되었다. 둘째, 일본의

사찰 경내는 토지 여건과 정치․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규모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안에 우주론과

교리를 압축하는 ‘축소지향적’ 표현 전략이 발달하였다. 이 과

정에서 수미산과 구산팔해, 칠복신, 753석조와 같은 법수 중심

의 축소우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선문화와 와비

(侘び) 미학은 형상을최대한절제하면서도돌과모래, 여백만

으로 깊은 뜻을 전하려는 경향을 강화시켰고, 이는 상징을 직

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암시하고 추상화하는 방향으로 작동

하였다. 그 결과, 일본 사찰정원은 불교교리․도교와 민간신

앙․일본 고유의 미의식이 겹겹이 포개진, 의미 밀도가 매우

높은 상징체계로 성숙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분석을통해일본사찰정원은불교교리와철학그리

고불교의세계관등순수불교적개념이반영된것은물론도

교적 요소, 중국에서부터 전래된 설화, 일본 고유의 미의식 또

는 민간신앙적 요소 등 다양한 내용들이 습합되어 조형원리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사찰정원은 초기의 정토불교와 가마쿠라시대 이

후에 도입된 선불교라는 두 가지 큰 불교의 흐름과 연결된 치

센양식의 정원과 가레산스이양식의 정원이 전혀 다른 표현 양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정토

계의 치센정원이 연지․연꽃․다리․내영도의 도상을 통해 극

락정토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선종의 가레산스이정원

은 공과 색, 도피안, 불완전성과 같은 경구를 추상화된 백사와

석조의구성으로드러내는경향을보인다. 이는 동일한불교교

리가서로다른종파․시대․양식속에서어떻게변주되며, 그

변주가정원이라는공간언어로어떻게번역되는지를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일본 사찰정원의 의미

부여양상과 한국사찰정원의의미부여양상이 무엇이 다른지,

만약에 다르다면 그것은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비교하는 연구

가향후과제로제기된다. 특히 정토정원과선종정원에서나타

나는 도입 요소․공간구성․법수의 활용 방식이 한국 사찰정

원에서는 어떤 형태로 수용․변형․생략되었는지를 분석함으

로써, 한국사찰정원의 정체성과 동아시아 불교정원의 지역적

특성을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주 1. 정토삼부경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으로 구성된다.
주 2. 신라의 도성인 경주에 조성된 고대 원지에는 섬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었는데, 동궁 월지의 삼선도, 구황동원지의 두 개의 섬, 용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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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의 두 개의 섬이 바로 그것으로, 이 섬들은 신선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홍광표, 2025).

주 3. 헤이안시대에 간행된 작정기에는 “여러 지방의 명승들을 생각하고,
그 중 가장 흥미로운 풍경들을 가져와 현장에 맞게 해석하여 만들라”
고 하는 내용이 있다(김승윤 역, 2012). 이러한 내용이 곧 일본정원이
축경식이라는 특징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축경식 정원의 조성에 대해서는 이어령(2012)도 언급한 바 있다.

주 4. 도림천명승도회(都林泉名勝図会)는 일본 에도시대에 아키사토 리토
(秋里籬島)가 저술한 교토의 명소와 정원들을 소개하는 지리서적으로
간세이 11년(1799년)에 출판되었다.

주 5.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요소를 말한다.
주 6. 왕생자란 죽은 뒤에 극락세계(서방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

람을 뜻한다.
주 7. 아미타래영도는 ‘극락래영도’ 혹은 ‘극락접인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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